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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어연쿠원 소식 

국어문화학교 개설 

국립국어연구원은 이번 봄에 바르고 품위 있는 국어 생활을 위하여 한 

국어문진흥회와 공동으로 국어문화학교를 열었다. 

국어문화학교는 국어반과 번역반의 두 반을 개설하였다. 국어반은 5 월 

25 일부터 5 월 29 일까치， 번역반은 6 월 1 일부터 6 월 5 일까지 매일 오 

후 2 시부터 5시까지 각 5 일씩 수업을 가졌다. 국어반의 경우 송구용(남， 

73 세) 외 52 명이， 번역반은 김순복(여 65 세) 외 31 명이 수강하였는데 수 

강생들은 학생， 주부， 교육자， 출판 관계인 등 각계의 언사들로 다양하게 

이루어져 있다. 

제 1 기 강좌 내용파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. 

〈국어반〉 

。언어 규범 

-한글 맞춤법 : 안병회(서울대 교수， 국렵국어연구훤장) 

천수태(국립국어연구원 연구훤) 

윤용션(국랩국어연구원 연구현) 

-표준 발음법 : 이 명 근(서 울대 쿄수) 

-표준어 규정 : 이익성(셔용대 교수) 

김상준(함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차장) 

-외래어 표기법 : 이민우(연합통신 논설위원) 

。 국어 순화 : 강신항(성 균관대 교수) 

。 언어 예절 : 서청목(서강대 교수， 국립국어연구원 연구부창) 

김연순(국렵국어연구원 연구원) 

〈번역반〉 

。서구어와 국어의 특성 : 이병건(서울대 교수) 

。 번역과 언어학 : 박남식(셔웅대 교수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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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 번역 일반론 : 이상섭 (연세대 교수) 

。번역과 국어 : 임홍빈(서울대 교수， 국링국어연구원 연구부장) 

김청우(국립국어연쿠원 연구원)

。 이중 번역의 문제 : 황찬호(전 서울대 교수) 

。 번역 파 문화적 차이 : 문용(서 울대 교수) 

。 번역 의 현황 : 나건석 (연세대 교수) 

。번역의 실제 :한철모(국립국어연구원 연구부장) 

。문학 작품의 번역 : 이상옥(서울대 교수) 

국어문화학교 제 2 기 교육 기간은 국어반이 7 월 20 일부터 7 월 24 일까 

지， 번역반이 7 월 27 일부터 7 월 31 일까지이며， 수강 신챙 기간은 7 월 

6 일부터 7 월 16 일까지이다. 

전문 용어 순화 

(1) 건설 공사 현장 용어 순화 

조달청에서 심의 요청한 ‘건설 공사 현장 용어 순화 심의 자료’ (1 991 년 1 

월)를 우리 원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 의견서를 문화부에 전달한 바 있다 

(1 991 년 4 월 20 일). 이의 계속 사엽으로 문화부와 우리 원에서 해당 자료 

를 한 번의 국어 심의회 연석 회의 (1992 년 2 월 24 일)와 두 번의 건설 공사 

현장용어 순화 소위원회 회외(1992 년 3 월 11 일， 3 월 19 일)를 통해 심의하 

고， 국어 심의회 국어 순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순화용어를최종심의 확 

정하였다(1992 년 4 월 30 일). 이번에 순화한 용어는 모두 392 개 단어이다. 

(2) 미술용어 순화 

한국미술진흥협회와 한국표준색채어 연구소에서 심의 요청한 ‘미술 

용어 순화(안) 섬의 자료’ (1990 년 10 월)를 우리 원에서 검토하여 그 검토 

의견서를 문화부에 천달한 바 있다(1 991 년 4 월 30 일). 이의 계속사업으로 

문화부와 우리 원에서 해당 자료를‘ 한 벤의 국어 심의회 연석 회의 (1 992 

년 2 월 24 일)와 세 번의 미술용어 순화소위원회 회의(1992 년 3 월 6 일， 3 

월 26 일， 4 월 7 일)를 통해 성의하고， 국어 심의회 국어 순화 분과위원회 

회의에서 순화용어를 최종 심의 확청하였다(1992 년 4 월 7 일). 이번에 순 

화한 미술용어는 모두 738 개 단어(한국화 94 개. 서양화 125 개， 조각 95 개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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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자기 공예 50 개， 옥공예 165 개. 염색 공예 109-개， 금속 공예 100 개)이다. 

(3) ‘전기용품 작동 기능 한글 표기(안)’ 검토 

공업진흥청에서 문화부에 심의 요청한 ‘전키용품 작동 키능 한글 표키 

(양)’ (1 992 년 5 월 14 일)을 우리 훤이 검토하여 로마자 표기 및 잘못 표현 

된 어휘 둥을 바로잡고 그 결과를 청리하여 검토 의견서를 문화부로 전 

달하였다(1992 년 5 월 20 얼). 이번에 검로한 용어는 173 개 표기 대상 품목 

관련 총 630 개 단어이다. 

자모 선정 및 배열 

국내 ISOIJTCl 의 요청에 의해 우리 원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자문 위원 

회 를 하여 UCS(Universal Multiple-Octet Coded Character Set)에 포함 

될 자모의 선정 및 배열을 결정하였다. 

자문위원 

강태진(한컴퓨태연구소 소장)， 김병션(전북대 국문과 교수)， 김홍규(고려대 

국문과 교수)， 정의영(현대전자 고운)， 정인상(충북대 국문과 교수)， 홍윤표(단 

국대 국운과 교수) 

선정 및 배열 기준 

1. 선정 기준:자모는훈민정음에 나오는것으로한쩡하며， 그 자모를 

사용하여 조합된 글자가 문헌에서 용례가 나오는 것은 모두 반영하도록 

한다. 

2. 배열 기준: 

1) 모든 자모는 초성， 중성， 종성으로 나누어서 ‘한글 맞춤법’의 자모 

배열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. 

2) 현행 자모가 아닌 자모는 위 1)의 자모 배열이 끝난 뒤에， ‘한글 맞 

춤법’의 자모 배열 순서를 원용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배열한다. 

@ 합용병서는 통속음을 무시하고 자형 기준으로 배열한다. 

@ 각자병서는 합용병서와 섞어서 배옐한다. 예컨대 00은 0+0 , 해은 

종+동으로 다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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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순경음 자모는 해당 순읍 자모 다음에 배열한다. 예컨대 영은 님 및 

H계 병서가 배열된 다음에 배열한다. 

@.ð.은 순경음 차모에 준해 처리한다. 즉 λ 및 λ계 병서 다음에 배 

열한다. 

@O"은 명칭이 ‘여린히용’이므로 송‘및 효 계 병서 다읍에 배열한다. ‘ 

@ 、는 중성의 끝에 배열한다. 、1 는 、뒤에 배옐한다. 

@ 치두· 청치읍 자모는 치음 자모가 배열된 다음에 배열한다. 

선정 자모 및 배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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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모의 명칭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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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남북한 어문 규법의 비교’ 학술 토론회 참석 

안병희 원장은 4월 24~25 일 제주에서 한국 교열 기자회가 주최한 ‘남 

북한 어문 규범의 비교’ 학술 토론회에 창석하였다. 

안명회 원장은 ‘남북 맞춤법의 비교와 검토’라는 주제 발표를통하여 남 

북한 맞춤법의 차이점과 그러한 차이점이 생기게 된 원언을 체계적으로밝 

히고，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한이 모두 성실한 자셰로 다각 

척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. 


